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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서론

이제껏 음운 변화(phonological change)의 유형은 대부분 화자(speaker)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1) 그러나 실재하는 음운 변화 중에는 화자의 발화 

산출 과정이 아닌 청자의 발화 해석 과정에서 촉발된 것도 적지 않다

(Jonasson 1971: 33-38, Andersen 1973: 765-772, Ohala 1981: 187-196, 

Ohala 1990: 258-275, Ohala 1993a: 237-278, Holt 1997: 115-191, Blevins 

2007: 144-154 등). 따라서 다양한 음운 변화의 동인과 기제를 명확히 밝히

기 위해서는 화자의 측면뿐 아니라 청자(listener)의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

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공시적 발화 해석 과정에서 청자에 의해 촉발된 

음운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기존에 명확히 설명되지 못했던 국어의 

여러 음운 변화 중 발화 해석 과정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을 대상

*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이때 ‘음운 변화’란 ‘음운론적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형태소의 음운 형식인 기저형의 변화

를 가리킨다. 이러한 변화를 ‘재구조화(restructuring)’ 또는 ‘재어휘화(relexicaliza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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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들을 그 세부 동인과 기제에 따라 유형화할 것이다.

Ⅱ. 발화 해석 과정과 음운론적 재해석

공시적인 발화 산출 과정과 발화 해석 과정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화자 청자

/ 기저형 / / 기저형 /

↓ ↑

음운 교체 적용 음운 교체 취소

↓ ↑

[ 표면형 ] → [ 표면형 ] 

「그림 1」 발화 산출 과정과 발화 해석 과정  

화자의 발화 산출 과정은 형태소의 기저형으로부터 표면형이 도출되는 과

정이다. 이때, 표면형의 도출 과정에서 다양한 음운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 

한편, 청자의 발화 해석 과정은 표면형으로부터 해당 형태소의 기저형이 복

원되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음운 교체의 취소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발화 산출 과정에서 촉발되는 음운 변화는 음운 체계 및 음운 

규칙 체계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다. 개별 음운의 조음 과정에서 변화가 촉발

되거나, 규칙 첨가(rule addition), 규칙 소실(rule loss) 등으로 인해 음운 교

체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반면, 발화 해석 과정에서 촉발되는 음운 변화는 음운론적 재해석에 기인

한다. 화자가 산출한 표면형을 청자가 잘못 지각하거나, 청자가 표면형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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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형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실제와는 다른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변화가 발

생할 수 있다. 전자를 오지각(misperception)에 의한 변화라고 한다면, 후자

는 과소 분석(hypo-analysis) 또는 과도 분석(hyper-analysis)에 의한 변화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2)

 

화자 청자

/ 기저형 / / 기저형 /

↓ ↑

음운 교체 적용

과소 분석

또는

과도 분석

↓ ↑
오지각

[ 표면형 ] → [ 표면형 ] 

「그림 2」 발화 해석 과정상의 음운론적 재해석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자에 의한 음운 변화는 발화 해석 과정에서 표

면형을 지각하는 단계와 해당 표면형을 기저형으로 복원하는 단계에서 각각 

촉발될 수 있다. 이러한 오지각 및 과소·과도 분석은 화자가 산출한 표면형

을 청자가 실제와 ‘다르게’ 해석한 것이라는 점에서 ‘음운론적 재해석

(phonological reinterpretation)’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재해석’에 의한 음운 변화는 ‘유추(analogy)’와 같은 

‘비음운론적 요인’에 의한 음운 변화로 간주되어 왔다. 기존 논의에서 ‘음성

2) 청자가 화자의 음성형을 부정확하게 청취한 경우 ‘오지각’에 의해 새로운 기저형이 복원될 

수 있는 한편, 청자가 화자의 음성형을 정확히 지각한 경우라도 ‘과소 분석’이나 ‘과도 분석’

에 의해 새로운 기저형이 복원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Blevins(2004: 31-44)의 CCC-모

형, 소신애(2012: 72-73)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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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혹은 ‘음운론적’이라고 할 때에는 암묵적으로 발화 산출의 관점, 즉 조음

적 관점을 전제했기 때문이다.3) 그러나 이 같은 ‘음운론적 재해석’에 의한 

음운 변화 또한 ‘음성·음운론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재해석의 

촉발 요인이 근본적으로 음성·음운론적인 데 있기 때문이다. 또, 재해석에 의

해 특정 음운 변화가 촉발된 뒤, 변이를 거쳐 기저형의 변화가 완료되는 일

련의 과정은 발화 해석 과정과 발화 산출 과정의 상호작용을 전제할 때 비

로소 설명될 수 있다.

Ⅲ. 청자에 의한 음운 변화의 유형

대체로 발화 해석 과정에서 촉발된 음운 변화는 지각적·심리적 요인과 밀

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적용 양상 또한 불규칙적·산발적이다. 발화 산

출 과정에서 촉발된 음운 변화가 주로 조음적 동인에 의한 것이며, 그 적용 

양상 또한 규칙적·일반적이라는 점과는 대조적이다.

음운 변화의 출현 양상에서 드러나는 이 같은 사실은, 기존에 조음적 동기

를 찾을 수 없었던 산발적(sporadic) 음운 변화들이 발화 해석 과정에서 촉

발된 것일 수도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실제로 국어의 다양한 음운 변

화 중에는 청자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 예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그간 보고되어 온 청자에 의한 음운 변화의 예들을 그 세부 동인 및 기제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4)

3) 일찍이 음성 법칙의 무예외성을 주장한 소장 문법학파는 음성 법칙의 예외를 ‘유추’로써 설

명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유추에 의한 변화는 본고에서 상정하는 ‘청자에 의한 음운 변화’

와 통하는 면이 있다. 

4) 여기 제시하는 예들은 대부분 기존에 개별 음운 변화로서 논의되었던 것들이다. 본고는 이 

같은 예들을 청자에 의한 음운 변화의 관점에서 유형화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제시된 예들

은 어디까지나 일부의 예일 뿐이며, 이 밖에 더 많은 예들이 같은 유형 아래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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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운의 오지각에 의한 변화 

화자가 산출한 표면 음성형 중의 특정 음을 청자가 잘못 지각함으로써 기

저형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즉, 화자가 산출한 특정 음운 /A/를 청자가 

다른 음운 /B/로 지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A/>/B/와 같은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근본적으로 음운 /A/와 /B/ 간의 음성적 유사성(phonetic 

similarity)에 기인한다. 유사한 음성으로 실현된 두 음운이 청자에게 ‘음향적 

혼동(acoustic confusion)’을 야기하고, 이에 청자에 의한 ‘오지각(misperception)’

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국어의 음운 변화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1. p/k 교체

‘p/k 교체’란, 순음 p(=/ㅂ/)와 연구개음 k(=/ㄱ/)가 상호 대체되는 음운 

현상이다. ‘솝>속(裏)’, ‘거붑>거북(龜)’과 같은 p>k 변화와 더불어, ‘무적>무접

(塊)’, ‘일즉>일즙(曾)’과 같은 k>p 변화가 공존하는 까닭에, 이를 아울러 ‘p/k 

교체’라고 부른다.

기존에는 p와 k처럼 불연속적인 조음 위치에서 산출되는 음끼리의 교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음성적 도약(phonetic leaps)

’(Kiparsky 1965: 11)과 같은 개념에 기대야만 했다. 그러나 조음적 관점에

서 설명되지 않는 이 같은 현상도 발화음의 지각적 측면을 고려하면 합리적

으로 설명될 수 있다. 교체를 보이는 두 음운 p와 k가 공유한 자질은 

[+grave]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음향적 관점에서 정의된 자질(Jakobson et 

al. 1952/1965: 29-30, Jakobson and Halle 1956/1971: 43 등)임을 고려할 때, 

이 두 음운 간의 교체는 음향적 유사성에 기인한 오지각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5) 

5) 청취 실수에 관한 연구인 Bond(2005: 290-291)에 따르면, 모음에 비해 자음이 잘못 인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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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Hock(1991: 641)은 연구개음과 순음 간의 교체를 

‘음향적 혼동(acoustic confusion)’ 혹은 ‘재해석(reinterpretation)’과 관련된 변

화로 해석한 바 있다.6) 네덜란드어와 영어에서 나타나는 순음과 연구개음의 

어말 중화(‘f>x’와 ‘x>f’)의 예를 들면서, 이러한 변화는 조음적 관점에서는 잘 

이해되지 않으나, 음향적 관점에서는 설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연구개

음과 순음은 음향적 자질인 [+grave]를 공유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Hock 1991: 96, 641).

문헌 및 방언에 두루 나타나는 국어의 p/k 교체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

해할 수 있다(소신애 2011: 101-134). p/k 교체의 직접적 동인을 화자의 조음 

과정이 아닌, 청자의 지각 과정에서 찾을 때, 보다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지

는 것이다.7)

1.2. ㅿ>ㅈ 변화

중세 국어의 ㅿ은 대부분의 어사에서 ㅿ>ø의 변화를 겪었으나, 일부 어사에

서는 ㅿ>ㅈ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온자(獨)’, ‘손>손조(自)’, ‘몸

>몸조(躬)’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런데 ㅿ>ø와 달리, ㅿ>ㅈ은 조음적 측면

에서 그 동인을 찾기가 어렵다. 전형적인 약화(weakening) 환경에서 일종의 

강화(strengthening)가 일어난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발화음의 지각적 측면을 고려하면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경우가 많으며, 청취 실수의 결과 자음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상호 대체를 일으킨다고 한다. 

6) Jonasson(1971: 33-34)도 라틴어의 치음 앞 연구개음이 루마니아어에서 순음으로 바뀐 변화

를 ‘재해석’의 관점에서 해석한 바 있다. 

7) 다만, 청자의 오지각으로 인해 p>k 혹은 k>p형의 기저형이 복원된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기저형의 재구조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어휘부에 p>k 혹은 k>p형의 새로운 기

저형이 추가되고, 이것이 발화 산출 과정에서 화자에 의해 빈번히 선택됨에 따라, 결과적으

로 기저형의 재구조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청자에 의해 촉발된 변화 또한 화

자의 발화 산출 과정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진행·완료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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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 청자

/ VzV / / VʦV /

↓ 오지각 ↑

[ VzV ] → [ VʣV ]  
  

「그림 3」 음운의 오지각에 의한 ㅿ>ㅈ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성음 사이의 [z]를 청자가 [ʣ]로 지각할 경우, 

발화 해석 과정을 통해 /z/>/ʦ/와 같은 음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오지각이 가능한 이유는 유성음 사이의 ㅿ(=/z/)과 유성음 사이의 ㅈ

(=/ʦ/), 즉 [ʣ] 간에 음성적 유사성(phonetic similarity)이 존재하기 때문

이다.8) 비음운화 단계의 ㅿ이 지닌 음운론적 애매성(phonological ambiguity) 

또한 이러한 오지각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소신애 2012: 

51-84).

1.3. 체언 어간말 ‘>오’

체언 어간말 ‘’가 ‘오’로 변화된 현상(예. >가로(>가루)(粉), >하

로(>하루)(一日))도 음운의 오지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

오/ 변화는 점진적인 변이음역의 합류에 의한 것으로, 이 또한 ‘’와 ‘오’의 

음성적 유사성에 기인한다(소신애 2015: 175-206). 비어두 음절에서 실현되

는 ‘’는 그 약화된 조음으로 인해, 청자에 의해 지각되는 ‘’는 모음도 상

에서 매우 분산되어 분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일부 어사에서 ‘’의 

8) 모음 간 유성음화에 의해 유성음화된 파열음과 파찰음은 빠르고 다소 부주의한 발화에서 약

화되어 마찰음이나 접근음으로 발음되기도 한다. 경구개 파찰음 /ㅈ/이 마찰음화될 때는 보

통 [z]로 발음된다(이호영·지민제·김영송 199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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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음역이 인접음인 ‘오’의 변이음역과 점진적으로 중복됨에 따라, 비어두 

음절의 ‘’가 점차 ‘오’로 지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비음운화 단계의 

‘’가 지닌 음운론적 애매성 및 ‘’와 ‘오’의 음성적 유사성으로 인해 청자

의 지각적 혼동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Blevins 2004: 31-44). ‘’

의 음가가 ‘오’와 유사했음은 선행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이며, 음운론적 애

매성을 지닌 음 A를 청자가 다른 음 B로 인식함으로써 A>B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언어 보편적으로도 관찰 가능한 현상이다. 

2. 음운 연쇄의 오지각에 의한 변화  

화자가 산출한 표면 음성형 중의 개별 음운뿐 아니라, 특정 음운의 연쇄를 

청자가 잘못 지각함으로써 기저형의 변화가 야기될 수도 있다. 즉, 화자가 

산출한 음운 연쇄를 청자가 상이한 음운 연쇄로 지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저형의 변화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근본적으로, 해당 음운 연쇄의 음성형이 지닌 음운론적 애

매성(phonological ambiguity)에 기인한다.9) 하나의 음성형에 대해 둘 이상의 

지각 가능성이 존재할 때 오지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국어의 음운 변화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1. syV>sV 및 ʦyV>ʦV

근대 국어 단계에 형태소 내부의 syV 연쇄가 sV 연쇄로 재구조화되는 변

화(예. 셔->서-(立)) 및 ʦyV 연쇄가 ʦV로 재구조화되는 변화(예. 쟉->작-

(小))가 발생하였다. 이 현상은 조음적 관점에서 ‘s 뒤 y 탈락’, ‘ʦ 뒤 y 탈

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한편, 청자의 오지각에 의한 변화로도 해석될 여지

가 있다(蘇信愛 2002: 41-51, 소신애 2009a: 266-290).

9) Andersen(1973: 765-772)에서는 음운 연쇄의 애매한(ambiguous) 음향적 속성으로 인하여 

제 2세대의 청자가 해당 음운 연쇄를 재해석함으로써 특이한 음운 변화가 일어난 다양한 언

어의 예를 들고 있다(예. 체코어의 Teták 방언과 Peták 방언, 라틴어, 영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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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V/에 /s/의 경구개 변이음화가 적용된 음성형 [šV](=/syV/)를 청자

가 [sV]로 지각함으로써 기저형을 /sV/로 복원할 경우, 결과적으로 

/syV/>/sV/와 같은 기저형의 재구조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syV/>/sV/의 재구조화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10) 

 

/syV/ [syV] > /syV/ [šV] > /syV/ [šV]～[sV] > /sV/ [sV]

이때 ‘s 뒤 y 탈락 현상’의 수의적 적용으로 인해 /syV/에 대한 두 표면형 

[šV]와 [sV]가 공존함에 따라 이 같은 오지각은 더욱 촉진되었을 것이다.11) 

 /ʦyV/의 /ʦV/로의 변화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ʦyV/에 

/ʦ/의 경구개 변이음화가 적용된 음성형 [ʧV](=/ʦyV/)를 청자가 [ʦV]로 

지각함으로써 기저형을 /ʦV/로 복원할 경우, 결과적으로 /ʦyV/>/ʦV/와 같

은 기저형의 재구조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때 ‘ʦ 뒤 y 탈락 현상’의 수의적 

적용 또한 [ʧV]와 [ʦV]를 공존케 함으로써 이 같은 오지각을 촉진하였을 

것이다. 

2.2. ㄱ 구개음화

일반적으로 구개음화는 조음적 동인에 의한 음운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ㄱ 구개음화(예. 길>질(道), 길->질-(長))에는 조음적 동인뿐 아니라 

지각적 요인도 아울러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Ohala 1992: 319-321, Ohala 

1993b: 156-158, Guion 1996: 155-201, Guion 1998: 18-22, Lee 2000: 425, 

Blevins 2004: 138-139, 박종희·권병로 2011: 48-67 등). /ㅣ/ 앞에서 /ㄱ/과 

10) 허웅(1965/1985: 536-537)도 이와 유사한 재분석의 과정을 상정하여 ‘syV>sV’의 변화를 설

명한 바 있다. 도식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어른의 음소관념]         [실현된 발음]         [아이들의 음소관념]

                     /sjo/                    [ɕjo]                                

                                             [ɕo]                     /so/

11) 불분명한 음성형이나 다양한 음성적 변이형에 노출된 청자는 음운론적 재해석을 수행할 가

능성이 높다. 이때 청자에게 주어진 음성형은 해석의 애매성(ambiguity)을 내포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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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이 음향적 유사성을 지님으로 인하여 청자의 지각적 혼동 및 오지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12) 

Guion(1998: 20-31)에 따르면, 많은 언어에서 유성 연구개음보다 무성 연

구개음의 구개음화가 더 빈번히 발생한다고 한다. 그리고 실험 결과상, 무성 

연구개음(=[k])은 유성 연구개음(=[g])보다 경구개 치경음(=[ʧ]([ʤ]))

과 음향적으로 더욱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 같은 음향적 요인을 

고려할 때, ㄱ 구개음화가 주로 어두 위치에서 일어나고 비어두 위치에서 거

의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지각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게 된다(소신애 

2014a: 5-39). 국어의 ㄱ(=/k/)은 어두 위치에서 무성음 [k]로 실현되고, 

비어두의 유성음 환경에서는 유성음 [g]로 실현되므로, 비어두보다는 어두 

위치에서 경구개 치경음으로 지각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3. 표면형의 과소 분석에 의한 변화

청자가 지각한 음성형을 기저형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과소 분석

(hypo-analysis)을 수행함으로써 기저형의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 이때 과소 

분석이란, 표면형으로부터 기저형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실제 취소해야 할 음

운 교체보다 더 적은 수의 음운 교체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소신애 

2009b: 192). 이러한 과소 분석의 동기는 표면형을 기저형과 일치시키려는 

제약의 존재에서 찾을 수 있다.13) 즉, 청자가 지각한 표면형을 그대로 기저

형으로 인식함으로써 결국 표면형과 같은 형태로 기저형의 재구조화가 일어

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국어의 음운 변화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2) Ohala(1992: 319-321, 1993b: 156-158), Guion(1996: 155-201, 1998: 18-22)은 연구개음의 

구개음화(velar palatalization)를 지각적 요인에 의한 음변화로 간주한 반면, Lee(2000: 

425), Blevins(2004: 138-139), 박종희·권병로(2011: 48-67)은 연구개음의 구개음화에 조음

적 요인과 지각적 요인이 아울러 작용했을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본고는 후자의 입장이다.

13) 소신애(2009a: 395-398)에서는 이를 ‘표면-기저 일치 제약’이라고 부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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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체언 어간말 유기음의 평음화

국어의 체언 어간말 유기음이 평음으로 재구조화되는 현상의 예로 ‘무릎>

무릅(膝)’, ‘부엌>부억(廚)’ 등을 들 수 있다.  

자음이나 휴지 앞에서 체언 어간말 유기음은 ‘음절말 평폐쇄음화’를 거쳐 

평음으로 실현된다(예. /무릎/→[무릅]). 이를 지각한 청자가 표면형(예. [무

릅])을 기저형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음절말 평폐쇄음화’의 효과를 취소시

키지 않음으로써, 표면형인 [무릅]이 그대로 기저형(예. /무릅/)으로 복원되

면, 결과적으로 /무릎>무릅/과 같은 재구조화가 야기되는 것이다.   

화자 청자

/무릎/ /무릅/

↓ ↑

음절말 
평폐쇄음화 적용

과소 분석

↓ ↑

[무릅] → [ 무릅 ]  

 「그림 4」 과소 분석에 의한 어간말 유기음의 평음화

3.2. 체언 어간말 자음군의 단순화

국어의 체언 어간말 자음군이 단자음으로 재구조화되는 현상의 예로 ‘닭>

닥(鷄)’, ‘여덟>여덜(八)’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 또한 청자의 발화 해

석 과정에서 촉발된 것으로 이해된다. 

자음이나 휴지 앞에서 체언 어간말 자음군은 ‘음절말 자음군 단순화’를 거

쳐 단자음으로 실현된다(예. /닭/→[닥]). 이를 지각한 청자가 표면형(예. 

[닥])을 기저형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음절말 자음군 단순화’의 효과를 취

소시키지 않음으로써, 표면형인 [닥]이 그대로 기저형(예. /닥/)으로 복원되

면 결과적으로 /닭>닥/과 같은 재구조화가 야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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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 청자

/닭/ /닥/

↓ ↑

음절말 자음군 
단순화 적용

과소 분석

↓ ↑

[닥] → [ 닥 ]  

 「그림 5」 과소 분석에 의한 어간말 자음군의 단순화

4. 표면형의 과도 분석에 의한 변화

청자가 지각한 음성형을 기저형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과도 분석

(hyper-analysis)을 수행함으로써 기저형의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 이때 과

도 분석이란, 청자가 표면형으로부터 기저형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실제 취소

해야 할 음운 교체보다 더 많은 수의 음운 교체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소

신애 2009b: 196, 소신애 2013: 100). 일반적으로 과도 분석의 동기는 사회

적 권위(social prestige)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사회적 권

위를 지향하여 수행된 과도 분석을 ‘과도 교정(hyper-correction)’이라고 부를 

수 있다.14) 따라서 기존에 논의되어 온 과도 교정에 의한 음운 변화가 이 유

형에 포함된다(蘇信愛 2007: 183-207). 

여기서는 사회적 권위 지향 여부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과도 분석

의 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4) ‘과도 교정’이라는 용어가 사회적 권위의 유무와 밀접히 연관된다는 점에서, 여하한 사회적 

권위와 무관한 중립적 용어로서 ‘과도 분석’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도 분석’ 또한 근

본적으로는 모종의 사회적 권위와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표면적으로는 그러한 

상관성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잠정적으로 이를 ‘과도 분석’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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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어두 nV>yV 변화 

국어에는 ‘너기->여기-(想)’, ‘나중>야중(乃終)’, ‘나숭개>야숭개(薺)’와 같은 

‘어두 nV의 yV로의 변화’가 존재한다. 그간 이 변화는 조음적 관점에서 그 

동인을 찾을 수 없는 예외적 변화로 간주되어 왔으나, 발화 해석 과정의 측

면에서는 그 동인을 찾을 수 있다. 

어두 nV>yV는 nV>nyV>yV라는 점진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때 

nV>nyV라는 변화는 ‘n 뒤 y 첨가’를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

데 ‘n 뒤 y 첨가’는 일반적인 음운 현상이 아닐 뿐 아니라, 조음적 관점에서 

그 음성적 동인을 찾을 수 없다. 반면, 공존하는 음운 현상이었던 ‘n 뒤 y 탈

락’은 조음적 동인에 의한 음운 현상으로서 ‘n 뒤 y 첨가’ 현상과는 ‘작용과 

반작용(action and reaction)’의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n 뒤 y 첨가’는, nyV 연쇄에서 y가 탈락하는 현상에 이끌려 역으로 

nV 연쇄에 y가 삽입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공시적 관점에서, nV형

을 청취한 청자의 발화 해석 과정에서 ‘n 뒤 y 탈락 현상’에 유인된 과도 분

석이 수행됨으로써 nyV형의 기저형이 복원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다.

  

화자 청자

/ nV /
/나숭개/

/ nyV /
/냐숭개/

↓

↑

과도 분석

[‘n 뒤 y 탈락’ 취소]

↑

[ nV ] 

[나숭개]
→

[ nV ]  

[나숭개]

 「그림 6」 과도 분석에 의한 nV>ny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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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자는 표면형인 [nV]형(예. [나숭개])을 

기저형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적용되지 않은 ‘n 뒤 y 탈락’이라는 

음운 현상의 효과를 과도하게 취소하는, 이른바 과도 분석을 수행함에 따라 

/nyV/형(예. /냐숭개/)의 기저형을 복원하게 된다. 이러한 과도 분석은 당

시 ‘n 뒤 y 탈락’이라는 음운 현상에 대한 청자의 인식에 근거한다. 즉, ‘n 뒤 

y 첨가’는 ‘n 뒤 y 탈락’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nV>nyV’ 변화 이후 ‘어두 ㄴ 탈락’에 의해 ‘nyV>yV’와 같은 변화가 뒤따르

면, 결과적으로 ‘nV>yV’와 같은 변화로 귀착된다(蘇信愛 2014b: 93-120).

4.2. 개음절 뒤 ㄴ 삽입 현상

일반적으로 알려진 국어의 ㄴ 삽입 현상은 폐음절 뒤에 한정되어 일어난

다. 즉, i나 y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결합할 때 

수의적으로 ㄴ이 삽입된다. 그런데 방언에 따라서는 개음절 뒤의 i, y 앞에도 

간혹 ㄴ이 삽입되는 현상이 존재한다. 예컨대, ‘기어이’를 ‘기어니(~기여니)’

라고 하거나, ‘모양(模樣)’을 ‘모냥’이라고 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런데 이러

한 현상은 그 적용 양상이 매우 산발적일 뿐 아니라, 조음적 관점에서 그 동

인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청자의 발화 해석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설명이 가

능하다. 어중 ni, nyV 연쇄에서의 ㄴ 탈락 현상에 대한 반작용으로, 같은 i, 

y 앞에 ㄴ이 삽입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 언급해 

온 바와 같이, 어중 ni, nyV 연쇄에서의 비모음화 및 비음 탈락 현상은 국어

의 여러 방언에서 관찰된다. 따라서 이 같은 ㄴ 탈락 현상의 존재를 감안하

면, 발화 표면에 나타나는 Vi 연쇄나 VyV 연쇄 중에는 기원적인 것 외에도, 

ㄴ 탈락에 의해 형성된 것 또한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

에, 표면의 Vi 연쇄나 VyV 연쇄에 대한 청자의 해석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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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
기저형

/ Vni /
기저형

     ↖   ↗  

[ Vi  ]
표면형  

/ VyV /
기저형

/ VnyV /
기저형

 ↖   ↗  
[ VyV ]
표면형   

「그림 7」 Vi 연쇄에 대한 해석 가능성  「그림 8」 VyV 연쇄에 대한 해석 가능성

위에서 보는 것처럼 Vi, VyV 연쇄는 Vi, VyV 외에도 Vni, VnyV로 해

석될 가능성을 지닌다. 표면의 Vi, VyV를 Vni, VnyV 연쇄에서 ㄴ이 탈락

된 결과로 인식함으로써, 청자가 기저형 복원 과정에서 오히려 ㄴ을 삽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화자 청자

/ Vi /
/기어이/

/ Vni /
/기어니/

↓

↑

과도 분석

[‘i 앞 n 탈락’ 취소]

↑

[ Vi ] 

[기어이]
→

[ Vi ]

[기어이]  
  

화자 청자

/ VyV /
/모양/

/ VnyV /
/모냥/

↓

↑

과도 분석

[‘y 앞 n 탈락’ 

취소]

↑

[ VyV ] 

[모양]
→

[ VyV ]

[모양]  

「그림 9」 과도 분석에 의한 Vi>Vni  「그림 10」 과도 분석에 의한 VyV>VnyV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자는 표면형인 [Vi]형(예. [기어이])을 기

저형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적용되지 않은 ‘i 앞 n 탈락’이라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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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현상의 효과를 과도하게 취소하는, 이른바 과도 분석을 수행함에 따라 

/Vni/형(예. /기어니/)의 기저형을 복원하게 된다. 이러한 과도 분석은 당시 

‘i 앞 n 탈락’이라는 음운 현상에 대한 청자의 인식에 근거한다. 즉, ‘i 앞 n 

삽입’은 ‘i 앞 n 탈락’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y 앞 n 삽입’(예. 

/모양/>/모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蘇信愛 2013: 87-117).

Ⅳ. 결론

본고는 청자의 발화 해석 과정에서 촉발된 음운 변화의 예를 검토하고 이

를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기존에는 주로 화자의 발화 산출 과정에서 음운 변

화의 동인과 기제를 찾고자 하였던 까닭에, 명확한 조음적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변화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음적 관점에

서 설명되지 못했던 음운 변화도 발화의 지각적 측면에서는 보다 합리적으

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어의 음운 변화 중 발화 해석

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고, 이들을 그 세부 동인과 기제

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운의 오지각에 의한 변화로는 p/k 교체, ㅿ>ㅈ 변화, 체언 어간말 

‘>오’ 변화 등이 있다. 이들은 화자가 산출한 표면 음성형 중의 특정 음을 

청자가 잘못 지각함으로써 기저형의 변화가 야기된 경우이다.

둘째, 음운 연쇄의 오지각에 의한 변화로는 syV>sV 및 ʦyV>ʦV, ㄱ 구개

음화 등이 있다. 화자가 산출한 표면 음성형 중 특정 음운의 연쇄를 청자가 

잘못 지각함으로써 기저형의 변화가 야기된 경우이다.

셋째, 표면형의 과소 분석에 의한 변화로는 ‘체언 어간말 유기음의 평음

화’, ‘체언 어간말 자음군의 단순화’ 등이 있다. 이때 과소 분석이란, 표면형

으로부터 기저형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실제 취소해야 할 음운 교체보다 더 

적은 수의 음운 교체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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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표면형의 과도 분석에 의한 변화로는 ‘어두 nV의 yV로의 변화’, ‘개

음절 뒤 ㄴ 삽입 현상’ 등이 있다. 이때 과도 분석이란, 청자가 표면형으로부

터 기저형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실제 취소해야 할 음운 교체보다 더 많은 

수의 음운 교체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언급되었던 ‘과도 교정’에 

의한 음운 변화가 이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음운 변화들은 청자의 발화 해석 측면에서 설명될 가능

성을 지닌 예들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음운 변화에 두 기제가 동시에 

작용한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하나의 음운 변화에 오지각과 과도 분

석이 아울러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컨대, ‘ㅿ>ㅈ’이나 ‘개음절 뒤 ㄴ 삽

입 현상’의 경우, 오지각에 의한 변화일 가능성과 과도 분석에 의한 변화일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소신애 2012: 51-84, 蘇信愛 2013: 87-117). 또, 하

나의 음운 변화에 발화 해석 과정상의 동인과 발화 산출 과정상의 동인이 

동시에 작용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컨대, ㄱ 구개음화의 경우, 여기에는 

조음적 요인과 지각적 요인이 모두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청자의 공시적인 발화 해석 과정에서 촉발된 음운 변화의 유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는 변화의 촉발 기제에 대한 논의로서, 이러한 촉발로 

인해 궁극적인 기저형의 변화가 일어나는 중간 과정에 대해서도 더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공시적 발화 해석 과정을 통해 청자의 어휘부에 새로운 기저

형이 추가되고, 그러한 신형이 화자의 발화 산출 과정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형을 대체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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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ypes of the phonological changes by 

listeners

Shin-ae So

This paper presents the types of phonological changes which are 

triggered by listeners in the speech interpretation process. There are some 

changes which are hard to be explained in the articulatory point of view. 

However, it is possible that those changes are explained in the viewpoint 

of speech interpretation process. This paper proposes four types of the 

phonological changes by listeners. They are changes by misperception of 

phonemes, changes by misperception of phoneme sequences, changes by 

hypo-analysis of surface forms and changes by hyper-analysis of surface 

forms. 

Key words : phonological change, listener, speech interpretation process, 

misperception, hypo-analysis, hyper-analysis




